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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사외이사 “연봉 10% 자진삭감”
SK에너지 사외이사도 연봉 10% 반납 … 경제상황 따라 추가 반납

경제 불황을 타개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공공기관과 일부 대기업 임원들 중심으로 벌어지는 임금 자진 삭감

대열에 SK그룹도 합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SK그룹에 따르면, SK와 SK에너지 사외이사들이 2009년 들어 2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연봉의 10%를 자

진 반납하기로 했으며 경기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로 연봉의 10%를 더 내놓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경제침체의 한파를 넘기 위한 것으로 사외이사들은 비용절약 차원에서 개별 집무실을 공동 집무실로 바꾸기

로 했다.

SK 관계자는 “사외이사들이 국내외 경기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연봉 반납을 결정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그룹의 다른 계열사 임원들도 자진해서 임금을 깎는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SK㈜의 사외이사는 박세훈(전 동양글로벌 대표이사), 서윤석(이화여대교수), 강찬수(강&컴퍼니 대표이사 회

장) 등 총 3명이며, SK에너지의 사외이사는 조순(전 경제부총리), 한영석(전 법제처장), 남대우(전 신보창투 사

장), 오세종(전 한국장기신용은행 은행장), 김태유(서울대교수), 한인구(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원장) 등 총

6명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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